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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소장님 덕에 비 그쳤네요.” 

헌법재판관의 이 발언에 술렁이는 헌재 법무뉴스

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포함한 헌법재판관 

9명은 작년 11월 충남 예산으로 워크숍을 갔

다. 재판관들이 그날 오전 버스를 함께 타고 

서울에서 출발할 땐 비가 내렸다. 그런데 예

산의 수덕사에 도착할 때쯤 비가 그쳐 재판관

들은 우산을 쓰지 않고 수덕사 경내를 둘러봤

다. 이후 재판관들이 다른 장소로 이동하기 위

해 버스에 올랐을 때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했

다고 한다. 그때 일부 재판관이 유 소장을 향

해 “소장님 덕분에 (경내를 둘러볼 때) 비가 

그친 것 같다.”는 취지의 ‘아부성’ 말을 했다고 

한다.

이 정도 말은 상사와 부하들 간에 주고받을 

수 있는 우스갯소리라고 할 수 있다. 그러나 

헌법재판소와 법원에서는 헌재소장과 재판관

들 사이에 도저히 오갈 수 없는 농담으로 받아

들이는 것 같다. 헌재소장과 재판관은 한 명, 

한 명이 헌법기관이다. 상하 관계로 얽혀 있지 

않다. 이 농담이 얼마나 ‘상례를 벗어난 것’으

로 여겼던지 헌재 연구관들에게 이 대화가 파

다하게 퍼진 것으로 알려졌다. 심지어 전직 재

판관들 사이에서도 화제가 되고 있다. 헌재 연

구관 출신의 한 변호사는 “적잖은 헌재 구성

원은 이 일을 헌법재판소의 현실을 상징적으

로 보여주는 장면으로 본다.”고 말했다.

한 헌재 연구관은 “동기 법조인이나 친한 사

람들이 사석에서 ‘요즘 헌재는 어떠냐’고 물어

올 때 이 일을 자주 말한다.”고 했다. 대법원

과 함께 국내 최고 사법기관인 헌법재판소의 

비중이 헌재소장 한 명에게 과도하게 쏠려 있

는 현 상황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장면이란 것

이다.

그동안 헌법재판관은 대부분 경력이 오래된 

법조인으로 채워졌다. 법원에서 법원장이나 

고등법원 부장판사, 검찰에선 고검장·지검장 

등이 헌법재판관으로 가는 게 관례처럼 굳어

져 있었다. 면면이 실력과 경륜을 갖춘 인물이

- 워크숍서 헌재소장 띄워주기… 직장에선 흔한 일이지만 

- 한명 한명이 독립된 헌법기관인 헌재선 ‘이례적 상황’으로 논란 

- 법조계 ‘헌법재판소의 역할, 유남석 헌재소장에 과도하게 쏠린듯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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라는 데 별 이론이 없었다. 헌재소장은 대외적

으로는 헌재를 대표하지만 재판관 전원이 모

여 사건을 논의하는 내부 評議에선 재판관 9

명 중 1명에 불과했다는 것이다. 헌재 관계자

는 “평의 과정에서 헌재소장의 논리를 다른 

재판관이 그 자리에서 반박하거나, 반박 자료 

수집을 연구관에게 지시하는 경우가 많았다.”

고 말했다.

지금 헌재에선 이런 모습이 전에 비해 줄었

다는 평가가 헌재 안팎에서 많이 나온다. 한 

전직 헌법재판관은 ‘인사가 가장 큰 원인일 

것’이라고 했다. 현 정권 들어 이뤄진 헌법재

판관 인사에선 처음으로 지방법원 부장판사

가 곧바로 헌법재판관이 되거나 순수 재야 출

신 변호사가 재판관으로 임명됐다. 물론 다양

성 차원에서 이런 인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

있었다. 다만 법조계 인사들은 “헌법 관련 경

륜·지식 등에서 재판관들 사이의 차이가 클 

수 있다.”고 했다. 한 원로 변호사는 “유남석 

헌재소장은 판사 재직 때부터 헌법 전문가로 

평가받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헌재 내에서 발

언권이 전보다 상대적으로 강할 수 있다.”고 

했다. 복수의 전직 재판관은 “현 정권 인사 패

턴을 고려하면 유 소장 한 명에게 점점 더 무

게가 실릴 수 있고, 이는 헌재 다양성 측면에

서도 좋지 않다는 우려가 이미 오래전부터 나

왔었다.”고 했다.

(출처/조선일보)


